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특허청, 미국과 특허협력 MOU 체결

국내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한 고품질 특허심사를 거쳐 강력한 특허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9월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미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존 

두다스(Jon W. Dudas) 미국특허청장이 양국간 포괄적 특허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양국의 특허심사 환경 조화를 통해 상

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자국 심사를 수행하는 

특허심사협력(Worksharing)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심사 환경 조화를 위해 양국은 공통 검색DB 

구축, 표준화된 특허분류 시스템 사용, 심사관 교육

훈련 및 상호 심사결과 활용 등의 다양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MOU에 따라 양국간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면 한국에서 특허 심사된 국내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히 심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심사품질도 높아져 더욱 강력한 특허권을 미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MOU는 지식재산권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특허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대상 국가로 한국을 희망해 체결된 것이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우수한 특허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고도화된 특허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특허획득을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뿐만 아니라 앞으

로 여타 선진국과도 특허업무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 정책을 보

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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